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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두 변인에 대한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 인천지역 청소년 969명을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여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자

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가족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가족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즉, 가족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매개 변인인 자기효능감을 통

해 간접적으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가 자기효능

감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에 따라 진로태도가 성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이 서로 지지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로태도성숙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끝으로, 연

구의 제한점과 상담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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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이후의 성인기 삶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제가 있는 과도기로, 청

소년들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신의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관

련된 고민을 하게 된다. 통계청(2012)이 발표

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5∼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 1위는 공부(38.6%), 2위 직업

(22.9%), 3위 외모(16.4%), 4위 가정환경(9.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02년도에 조사

된 청소년의 고민은 공부, 외모, 가정환경 순

이었으며, 직업은 5위로 6.9%에 불과했다. 이

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갖고

있는 고민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을 뿐만 아

니라, 직업에 대해서도 보다 큰 관심을 가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로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선택

하는 과정으로, 진로발달을 통해 성숙하고 만

족스러운 직업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청소

년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 크지 않고 진로선택 능력도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와 청소년 기관

에서는 청소년의 발달과 요구에 맞추어 직업

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적절한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를 제공해야 한다(박은

경, 백지숙, 2012; 유임숙, 2012; 이은정, 2008). 

진로발달 이론가 Super(1957)는 진로발달에 있

어 진로성숙의 태도적 측면이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른 진로태도를 신장시키는 일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이란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

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며 그에 대한 확신을 가

지고 준비하는 태도가 발달한 정도를 말한다

(Crites, 1971).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의 상당수

가 진로발달에 진로태도가 하는 역할을 규명

하고 있다(곽현, 이은경, 2011; 김절수, 2002; 

김현진, 2003; 신혜영, 2003; 안윤정, 2010; 이

기학, 한종철, 1997; 이상희, 2005; 이상희, 

2012; 이은정, 2008; 이은혜, 2003; 이현진, 

2009; 조미영, 2007; 한수현, 2003). 이들은 공

통적으로 진로태도성숙을 진로발달의 가장 핵

심적인 변인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

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이 가족

의 역할이다.

가족은 인간이 만나는 사회의 최소 단위이

자 ‘나’ 아닌 타인을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장

으로,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

이 제공하는 기능의 하나인 가족지지는 사회

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가족이 제공하는 도

움과 원조를 의미한다(박지원, 1985). 즉,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랑과 돌봄,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을 제공, 교환하는 기능

모두를 포함한다(서영숙, 박명희, 김창숙, 서희

숙, 노현신, 1998; 정지영, 임정하, 2011). 일반

적으로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 지원은

개인의 정서적 위기와 환경적 스트레스에 완

충작용을 해주며,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

켜주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수현, 2003; Heller, 

Swindle, Dusenbury, 1986). 특히, 청소년기의 경

우 아동기와 더불어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로, 가족의 지지를 통한 심리․사회적 적

응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이윤주, 2009). 심리적․사회적 적응 이

외에도,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의 상호작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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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삶의 방식과 행동양식을 습득하게 해주

며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 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의 언어사용, 

행동, 신념, 태도, 문제 해결 방식, 위계, 규칙, 

직업 등이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 자기효능감

등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요소들이 발달하여

진로에 대한 개념 및 진로성숙의 기초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Lent(2005)는 개인의 진로발달

에 있어 능력요인과 환경요인들에 초점을 두

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지지가 진로발달의 중요한 자원이 됨을 강

조하였고, Young, Valach, Dillabough, Dover와

Matthes(1994)는 부모가 진로 관련 행동과 목표

지향적 행동을 모델링 해주고 진로관련 학습

경험을 활발히 제공함으로써 직업적 목표에

도달하도록 격려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관해 강조하였다(김수리, 

2005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

인 가족중심주의 문화 구조로 인하여 부모-자

녀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나이에 이루어지고, 자녀의 진로계획과

진로결정에 부모 및 가족이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곽현, 이은경, 2011; 

김수리, 이재창, 2007; 박수길, 이영희, 2002), 

그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현림과 남혜경(1999)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이 진로선택 시 부모(41.9%)를 의논상

대로 꼽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교사(3.6%)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

여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가족으로부터의 영향

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돕는 데 중요함을 시사

한다. 그러나 진로발달에 관하여는 사회적 지

지가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가 대부분으로

(송현심, 2010; 이현진, 2009; 최은희, 2007; 한

수현, 2003), 가족에 초점을 두고 가족지지를

중심으로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

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가족지지가 청소

년의 진로태도성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발달 측

면에서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밝혀진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조력하는 데 있어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진로태도성숙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내적 요인의 하

나로 자기효능감이 강조되어왔다(김현진, 2003; 

이은경, 2001; 이은혜, 2003; 조미영, 2007). 자

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 데 필

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에 대한 신념(Bandura, 1977b)으로 정의된다. 

즉,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일이든 해낼 수 있

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 등을 말하는 것

으로,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의 형성은 성취

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Bandura, 

1977b).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

정 내에서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경

험하며, 이때 이루어지는 피드백에 영향을

받아 자기효능감의 기초가 마련된다(이남영, 

1995 재인용; Sanna, 1992). 이렇듯 부모의 영

향을 받아 형성되는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

장한 후에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자

기조절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어(문혁준, 1999), 자기효능감의 높고 낮음

은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에서 발달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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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지 진로태도
성숙

[그림 1] 연구 모형

효능감은 진로발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선행연구자들에 따

르면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

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과제를 두려워하지 않

는 능력은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진로준비를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아영, 차정은, 1997; 조명실, 2006; 지

이레, 2010).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가족의 영

향을 받으면서 발달하는 한편, 청소년의 진로

태도가 성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가

족지지가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그렇게 발달된 자기효능감이 진로

태도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가족 및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확

인하기 위해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 자기효

능감의 인과적 관련성을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

을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진로상담 개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진로발달 프로그램과 진로상담 장면에 가족을

포함시켜 보다 효과적인 가족지지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

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가족지지

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가족지지

가족지지란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 사회 규범적으로 인정하는 사랑과 돌봄, 

정보, 물질 등을 제공,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

다(서영숙 등, 1998). 가족은 개인적 또는 집단

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능

력을 가지고 일생을 통해 위기에 적응하도

록 돕는 사회적 지지체로서 중요성을 갖는

다(Hamburg, 1967). 인간은 이러한 지지적 관

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 발달해 나가게 되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직업이나 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형제는 부모나

친구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인지

적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Furman & Buhrmest, 

1985). 또한, 형제간의 권위적, 방어적, 경쟁적, 

또는 우호적 관계의 특질은 가정 밖에서의 여

러 대인관계의 기초를 이루게 한다(김명숙, 

1995). 이처럼 가족은 사회적지지 기능을 수행

하는 일차집단의 가장 좋은 표본이고, 상호

책임감, 돌봄과 관심, 밀접한 상호작용과 의사

소통, 지지, 애정, 안전을 공급하는 특성을 갖

는다(Dean & Li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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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발달에 가족지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가 개인화되고 가치관이

변화하며,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다양화됨에

따라 점차 가족 간에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지지 등의 상호제공이 부족해져 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충분한 가족의 지지는 청소

년들의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적절한 자기이

해, 자기 판단, 자기평가가 가능해지도록 돕는

다. 더 나아가 가족의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청소년

들은 적극적인 진로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이레, 2010), 자신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준

비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게 하는 진로태도가

성숙해지며(우영진, 2011), 진로탐색과 결정도

촉진할 수 있게 된다(이재희, 이지민, 2012).

2. 진로태도성숙

진로 발달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정적

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발달

적 측면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다른 신체 및

정신발달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지식, 태

도, 기능 또한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점차 성숙해 간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김희

진, 2001; 류진열, 2010; 문선아, 2001; 안범진, 

2012; 이재창, 1986).

Super(1955)는 진로성숙이란 ‘탐색기에서 쇠

퇴기에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

이 도달한 위치’를 뜻하는 개념으로 즉, ‘한 개

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로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라고 정의하였

다. 또한, Super(1974)는 직업성숙 또는 진로성

숙은 진로교육이나 직업지도에 핵심이며 진로

성숙 수준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진로교

육이나 직업지도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직업세계에 참여하고 진로를 결정하

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감정, 주

관적 반응, 기질 등을 나타내는 정서적 측면

인 진로태도성숙은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며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준비하는 태

도가 발달한 정도를 의미한다(Crites, 1971; 

Crites, 1978; Rojewski, 1994). 이처럼 정서적인

면인 진로태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 흥미와는 구별되는 진로에 대한 반응경향

으로(Crites, 1971), 진로발달의 가장 핵심적인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자들은

Crites(1971)가 구분한 개념 중 인지적인 측면

은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정의적

인 면에 해당되는 진로태도성숙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로성숙을 설명하

는 데 가장 유용한 개념으로 보았다(이기학, 

1997).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

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Bandura, 

1977b), 행동의 방향을 이끌게 되며,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기도 한다(Eden & Aviram, 1993). 이처럼 자

기효능감은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강력한 변

인으로 작용하며,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라도 수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자기효능감

때문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좋은 수행을

보인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밝혀졌

다(김문성, 박성철, 2010; 김절수, 2002; 차정은, 

1997; Latham & Locke, 1991).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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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구에 적절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고된다. 이들은 도전이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주의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

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기효

능감은 하고자 하는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뿐

아니라 노력의 양, 지속의 정도, 인내, 사고

패턴, 각성, 궁극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Bandura, 1977a).

종합하여 보면,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

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으로 어떤 일을 성공적

으로 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을

예측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지지와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에 가족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이 정서적

으로 유대가 깊고 민주적 분위기인 경우(박영

숙, 2008),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존중하고 수

용하면서 개방적으로 대화하는 경우(이상길, 

2002)와 같이,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할수록 진

로태도가 성숙한다고 주장하며 가족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박민경, 2007; 박수현, 2009; 조

화경, 2007). 한편, 가족지지를 중심으로 진로

태도성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정운정(2009)은 가족의 지지가

진로정체감 및 진로신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권용미(2003), 최은

희(2007)는 가족의 지지가 교사지지나 친구지

지보다 진로태도성숙과 높은 상관과 설명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박윤희(2009), 우영진

(2011)은 가족의 지지 중에서도 부모지지의 영

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를 포함한 가족

의 사회적지지가 진로태도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예측할 수 있다.

2)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

Bowlby(1969)가 지지적인 타인이 개인의 자

기효능감을 발달시키고 고무시킨다고 주장한

이래(신혜정, 2005 재인용), 선행연구자들은 가

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밝

혀왔는데, 국내에서는 부와 모의 사회적 지지

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허행식, 2005),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받는 물질적, 

정보적지지가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김수리, 2005; 송현심, 2010; 이득연, 2004; 

조명실, 2006; 최연실, 엄영순, 2009)가 있어왔

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주관

적으로 지각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능력에 대

한 확신과 만족하는 긍정적 태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와 긍정적 상호작

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청

소년에게 제공하는 가족의 지지를 강화시킴으

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3)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

Hackett와 Betz(1981)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처음으로 진로에 적용시켰으며 자기효

능감이 진로결정과 진로성취에 인지적으로 중

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김명숙, 2008 

재인용). 그 이후 국내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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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남자(명(%)) 여자(명(%)) 합계(명(%))

중학교 98(20.8) 374(79.2) 472(100)

고등학교

인문계 34(17.3) 163(82.7) 197(100)

전문계 52(19.8) 210(80.2) 262(100)

소 계 86(18.7) 373(81.3) 459(100)

합 계 184(19.8) 747(80.2) 931(100)

<표 1> 연구대상

진로선택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제시되었다(이은경, 

2001; 임경희, 2004; 조아미, 1999). 이들에 따

르면, 진로탐색 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

음과 확신을 자기효능감으로부터 가지게 되는

데,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들은 진로탐

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를 추구하려는 기회조차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학생들은 진로선택과 진로탐색

행동을 할 때 봉착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숙한 태도

로 임하게 된다(임경희, 2004). 종합하면, 자기

효능감이 진로발달과 진로성숙을 가장 잘 예

측하는 강력한 변수이며 직접적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김수리, 2005; 이은경, 

2001; 이정화, 2012).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중학생 대상의 연구(이은정, 2008), 초

등학생 대상의 연구(최은희, 2007)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더 나아가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또는 매

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볼

때(김수리, 이재창, 2007; 최은희, 2007 재인용; 

Taylor, Betz, 1983), 진로발달과 성숙을 촉진하

는데 매우 유용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서울 및 인천에

소재한 중학교 3개교와 인문계 1개교, 전문계

2개교 남녀 1, 2, 3학년 학생 총 969명을 연구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응

답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38

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31명의 자료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분포는 중

학생이 472명(51%), 고등학생 459명(49%)이었

고, 성별로는 남자 184명(20%), 여자 747명

(80%)이었다.

2. 측정 도구

1) 가족지지 척도

가족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

(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의 25문항을

부분 수정한 윤혜정(1993), 김승미(1998)의 24

문항 척도를 본 연구자가 ‘부모’를 ‘가족’으로

수정하고 모든 문항에 ‘나의 가족’을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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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지지, 직

업의 기회를 알려주거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지지, 일을 대신해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하는 물질적지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평가적지지로 구성되었다. 

가족이 지지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따라 ‘항

상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그저

그렇다’(3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결코 그

렇지 않다’(1점)의 Likert(5점) 평정 척도로 측정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김승미(1998) 연

구에서는 신뢰도가 .93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89였다.

2) 진로태도성숙 척도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rites와 Savickas(1996)의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기초로 하여, 이기학과 한종철

(1998)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47문항

척도를 이상길(2002)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확신성, 준비성, 결정성, 독립성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확신성은 진

로선택 문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정도를 의

미하며, 준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

해와 준비도,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 방향에

대한 확고함과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

정되어 있는가를 말하고, 독립성은 자신의 진

로문제를 얼마나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를 측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 중 중학생

에 맞지 않는 17, 23번 문항을 제외한 22문항

만을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반반이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Likert식 평정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길(2002)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이었다.

3)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차정

은(1997)이 개발하고 손수진(2006)이 사용한 7

점 Likert 척도를 본 연구자가 ‘매우 그렇다’(6

점), ‘그렇다’(5점), ‘그런 편이다’(4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의 6점 Likert식 평정 척도로 수

정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에 해당되

는 자신감, 일을 수행할 때 자기조절, 자기관

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효능기대에 해당되는 자기조절효능

감, 어떤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려

운 과제를 선호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과제난

이도 선호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

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손수진(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WIN 15.0

을 사용하여 단순 빈도 분석, 문항 내적 일

관성 신뢰도 분석(Cronbach's ɑ), 기술통계분
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7.0을 활

용하여 최대우도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

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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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을 사용하여 간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치 및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연구모형의 측정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

차,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 

그리고 상관관계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왜도 값은 2를 넘

지 않았고, 첨도의 값은 4를 넘지 않아 정규

분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Hong, Malik, & Lee, 2003). 각 변인들의 평

균을 살펴보면 가족지지는 하위변인별로 유사

한 평균값을 나타낸 반면(M=3.63~M=3.77), 

진로태도성숙은 결정성(M=4.18)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확신성(M=3.49)은 평균값이 가

장 낮았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의 평균값

을 살펴보면, 자기조절효능감(M=3.93), 자신감

(M=3.48), 과제난이도선호(M=3.29) 순인 것으

로 나타나, 과제난이도선호가 전체변인 중에

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청소년

들이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

다고 보고한 이현희(2008), 최은희(2007)의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와 자기효

능감(r=.38, p<.01),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

숙(r=.47, p<.01)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

다. 한편, 가족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상관(r=.28, p<.01)을 나

타냈으나,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은 자신감이나 과제난

이도선호 요인에 비해 가족지지의 모든 하위

변인(r=.38~.40, p<.01), 진로태도성숙의 모든

하위변인(r=.20~.45, p<.01)과 높은 정적상관

을 보였다.

2. 가족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가 통제되고 매개

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며 통계적 평가의 장점

을 지닌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 방법으로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TLI(Tucker 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

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TLI와 CFI는 대

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

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

형, .10 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93). 구조모형의 계산 방법은 모

집단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룰 때 사용하는

추정방법인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TLI, 

CFI 값이 .90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RMSEA값도 .65로 적절한 모형임이 검증되었

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2) 구조모형 검증

가족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

인 부분매개 모형을 검증하고 가족지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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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200.327*** 41 .972 .962 .065

*** p<.001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χ²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부분매개) 200.327*** 41 .972 .962 .065

대안모형(완전매개) 201.829*** 42 .972 .963 .064

차이 1.502 1 0 1 -1

*** p<.001

<표 4>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비교

진로태도성숙으로 가는 경로를 제거한 완전매

개모형(대안모형)도 검증하여 두 모형의 χ² 차

이를 분석하였다. 두 모형 중 적절한 모형을

채택하였으며 두 모형의 적합도는 표 4에 제

시하였다.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부분매개 모형은

완전매개모형보다 직접효과 경로계수가 하나

더 많으므로 자유도(DF) 1이 더 적다. 즉, 완

전매개모형은 부분매개모형 안에 포함(nested)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χ² 값의 차이가 3.84보다 크

면 연구모형이 우수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데 χ²값의 차이(△χ² =1.50)가 3.84보다 적고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수락하여, 간명한 모

형인 완전매개 모형을 선정하였다.

또한,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

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연구

모형인 부분매개 모형 그림 2와 대안모형인

완전매개 모형 그림 3의 가족지지→자기효능

감, 자기효능감→진로태도성숙의 경로계수는

표 5, 표 6과 같이 p<.001 수준에서 모두 유

의하였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부분매개 모형의 가족지지→진로태도성숙 경

로계수는 표 5와 같이 .05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이 높아지며,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진로태

도성숙 수준을 높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족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

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비표준화 계수를 사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

과, 전체효과를 산출하였다. 매개모형에서 독

립변수→종속변수로 가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립변수→종속변수로 직접 가

는 경로의 효과인 직접효과이고, 또 하나는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로 가는 간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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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분 매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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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84*** .55***

*** p<.001
[그림 3] 완전 매개 모형

과이다. 간접효과는 곧 매개효과이며 직접효

과와 간접효과의 합은 전체효과이다. 표 7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지지→자기효능감

의 직접효과(.489)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기효능감→진로태도성숙의 직접효과

(.582)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가족지지→진로태도성숙의 직접효과(.051)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접효

과(매개효과)를 나타내므로 자기효능감이 가

족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을 완전매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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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가족지지→자기효능감 .185 .489 .024 7.742 ***

자기효능감→진로태도성숙 1.032 .582 .136 7.563 ***

가족지지→진로태도성숙 .034 .051 .028 1.204 .229

*** p<.001

<표 5> 부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가족지지→진로태도성숙

가족지지→자기효능감 .191 .499 .024 8.012 ***

자기효능감→진로태도성숙 1.086 .618 .132 8.255 ***

*** p<.001

<표 6> 완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가족지지 → 자기효능감 .489 *** .489

        자기효능감 → 진로태도성숙 .582 *** .582

        가족지지 → 진로태도성숙 .051 .285 .336

*** p<.001

<표 7> 측정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볼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체계, 가족의 기능, 가족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가족의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된 바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변인인

가족지지와 개인내적 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진

로태도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진로상담 개입을 위

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도,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가정하고 가족지지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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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태도성숙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

를 나타내는지와 직접, 간접효과가 어떻게 나

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 부모지지와 진로

성숙 및 진로태도성숙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

관이 있다는 김순주(2010), 이현진(2009), 장동

주(2010), 최은희(200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며, 사회적지지(이득연, 2004)와 부모지

지(김수리, 2005)가 진로결정효능감과 정적 상

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

과이다. 선행연구자들은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와 관련된 수행에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

다(이광자, 김순옥, 2005; 최연실, 엄영순, 2009 

재인용).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은 자기효능감이

높고 진로태도성숙도가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는 가족이 사랑과 관심을 갖고 신뢰

를 보이며 대화를 통해 적절한 평가와 정보를

제공할 때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

라 진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며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 간에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낸 결과는 노경희(1998)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하는 것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충분한 지지

를 제공받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을 보다 잘 이

해하고 판단하며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

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

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과 진로태도성

숙 전체 역시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손수진(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자

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 진

로태도성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김

명숙(2008), 김수리(2005), 김절수(2002), 이은

정(2008), 이은혜(2003), 조명실(2006), 조미영

(2007), 최은희(2007)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진로를

확신 있게 준비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데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성취경험을 제공하

여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와 청소년들

의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완전매개 모형이 부분매개 모형보다 적

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어, 가정환경 변인인 가

족지지가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개인

내적 변인인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선정한 모형이 타당한 모형

으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가족지지는 자기효

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간에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자기효능감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가족지지가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진

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며, 

가족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했을 때 더 큰 영

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부모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 발달에 직․간



가족지지와 청소년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15 -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수리(2005), 송현심

(2010), 조명실(2006)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

과로, 가족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지지가 청소

년들의 높은 자기효능감 발달에 기여하며 자

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을 돕는 중요한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자들은 부모 또는 가족이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성공에 대해 칭찬하며 격려와

지지를 보내면 청소년들은 높은 성취동기를

보이는 반면, 실패에 대해 처벌하고 성공을

인정하는 데 인색한 부모를 둔 청소년은 과제

에 대해 두려워하고 낮은 성취동기를 보인

다고 밝혔다(이명순, 변미희, 2007 재인용; 

Burhans & Dweck, 1995). 이처럼 가족이 사랑

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긍정적으로 상호작

용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할 경우 청소년은 자

신에 대한 신념과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지하

게 되며, 이것이 바탕이 된 자신감과, 긍정적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만족 등이 자기효능

감을 높여 진로태도성숙을 모색하는 것이 가

능할 것이다. 이는 향후 자신의 직업적 방향

을 위한 준비 및 결정을 주체적이고 성숙하게

이루는 데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청

소년 진로태도성숙을 촉진하고, 진로결정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

하도록 상담자가 진로상담 장면에서 부모를

포함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자녀에 대한 잠재력

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용하다. 즉, 부

모에게 청소년 자녀의 진로발달과 성숙을 촉

진하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되, 

가정에서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인 긍정적

인 상호작용과 지지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구

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

년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확신을 느끼

고, 자기조절과 관련한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더 나아가 어려운 과제나 역경에도 도전적으

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서울시

와 인천의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

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지지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가족지지 측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측정변인

들에 대한 자료를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

하여 수집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갖는 제한점

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족지지 척도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

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가정환경적 변인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만을 고려하여

진로태도성숙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확

인된 다양한 가정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

여 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한다면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

고 가족지지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통해 가족이 서로 지지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로태도성숙을 촉진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으므로, 효

과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발달프로그램의 개발

을 위한 가족적 개입 방안과 교육적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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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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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Adolesc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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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how family support affects adolesc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to demonstr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the two variables. 

Methods: The researchers collected information from 969 adolescents in Seoul and Incheon, and they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analyze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family support,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Results: The hypothesized structural model produced a good fit for the data. 

Family support had an indirect but important impact on the adolesc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Conclusion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family support plays a critical role in increasing 

adolescents’ self-efficacy, and they suggest that as adolescents’ self-efficacy increases, their attitudes toward 

careers matur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family support,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fficacy


